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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이루기어렵다 기술자투자자이어주는다리

Plug&Play 로비에서선채로회의중인기업관계자들곳곳에는각종기업

들의명함과리플렛알림판등이비치돼있었다

Plug&Play 2층사무실공간전경 칸막이없이책상과의자만이설치돼있

으며신생기업관계자들이여기서투자자설명회를준비한다

기업이라면 기업가라면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투자자가 모여들

고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시대를 만나면 천문학적인 수익도 바라

볼수있기때문이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실리콘밸리로 찾아온 기술자와 투자자가 모

이는 장소 그곳이 실리콘밸리의 브릿지(bridge)기업 Plug&

Play다

��� ��

��� �	
 ��<8>

실리콘밸리의스마트기업

지난 2006년설립된이회사는아랍계의아미디사

이드(Saeed Amidi)의 CEO겸 투자자가 운영하고

있다 아미디사이드는기술과아이디어를가진기업

은믿을만한투자자를만나기어렵고 투자자는기술

과아이디어의사업화가능성을검증해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업체

를실리콘밸리에내놓았다

Plug&Play에 입주한업체들은 6개월동안자신

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듬어 정기적으로 투자자 대

상설명회를가질기회를잡는다 또유럽 아시아 미

국 등 전세계의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경향이나 실리

콘밸리및주변대학들의기술변화상을살피기위해

연수를받기도한다 올해 연수를받는기업은 120여

곳에달한다

2층건물의이회사는로비와회의실 사무실등비

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장소는

개방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회사에 들어서면

모두가무엇을하고있는지알수있도록한것이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1층 로비에서 56명이 선

채회의를하고있었다어느공간이든만나고모여서

자신들의아이디어나기술 그리고투자계획을이야

기하는것이다

2층에는칸막이가없이책상과의자만이놓인넓직

한 사무실이 있다 책상 위에는 기업 푯말이 있고 그

아래에서 기업 대표와 직원들이 투자자설명회를 대

비해그들의아이디어와기술을다듬고있었다 한국

업체이름도눈에띠었다

이들의 회의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누구에게

나 공개될 수 밖에 없지만 별로 신경쓰지 않는 분위

기다 모두자신들의아이디어와기술을인정받을방

법을구상하는데몰두할뿐옆책상까지신경쓸여력

이없기때문이다 6개월 안에투자자를찾지못하거

나 2년내상장하지못하면이곳을떠나야하는 신생

업체들은 그만큼 절박한 시간이다 최근에는 주로

미디어모바일관련업체들이주를이루고있다지난

9월18일에도 구글이나 이베이 등의 투자자 400여명

이이곳을찾아신생업체들로부터설명을들었다 취

재진이찾았을때도이들기업관계자들은서서앉아

서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뒤적이며 투자자를 사로

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생산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몇몇은아예이공간에서밤을샜는지부시시

한몰골로오전10시가넘어서자리에앉는동료로부

터커피를건네받았다

이 회사는 기업들의 입주금과 정보이용료 그리고

아미드의투자에의한수익으로운영되고있다매일

이들 기업들을 지켜보고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로부

터 정보를 끌어모아 투자하는 아미드의 투자 수익은

천문학적수준이라는것이회사관계자의설명이다

아미드 CEO는 엔젤투자자들MIT나스탠퍼드

버클리등우수한대학의교수및학생들의기술과아

이디어 세계적인 기업과 이제 막 발돋음하는 기업

그 모두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곳이라며

곳학교에서 교수 학생들의 아이디어 한국의 대학

생들에게도아이디어를받는다

잭키 헤르난데스(Jackie Hernandez여) 부사장

은 아이디어를주고받는것에익숙할필요가있다

며 도움없이혼자서무엇을이루기는어려우며 시

작할때는아이디어와열정만있으면되겠지만그이

후에는 몇몇 커넥션 소비자 주변 동업자들의 도움

이필요할것이라고설명했다

투자자는기술력을지닌기업을 기업은정직한투

자자를바랄수밖에없다는 기본에충실한이회사

는 이런 투자자와 기업의 사이에서 정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이르기

까지한국기업 15곳이이회사와제휴를맺고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내에서대학을졸업하고 실리콘밸리데뷔를

꿈꾸고 있는 우리나라출신 사업가들도 이 공간에서

누군가를기다리고있었다

물리학 전공한 뒤 의료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이선

우씨도그중한명이다 그는 지나치게아이디어에

집착하거나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실패를부른다며 아이디어제공자 투자자 경영전

문가 등의 협업시스템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성공

요인이라고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를장악한대

기업들이 기술을 낚아챌 것을 우려해 이곳에 진출한

한국기업가들도상당수라고귀띰했다자신의것을

과감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으며 협업하고 나눠 갖

는것이 독점하는것보다낫다는것이다 끝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장비 기술을 갖고 Plug&Play에 입주해 있는

이선우씨 그는한국에서사업을한뒤좀더큰시장

에서경쟁하고싶어이곳을찾았다

2006년 설립 Plug & Play

아이디어기술 가진 업체들

6개월간 머물며 검증 거쳐

한국 기업 15곳도 제휴

이기획은 지방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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